
 

구루메 시내 음식점 등 영업시간 단축 요청 

 

２０２１년 4 월 22 일  

 

금일, 코로나 19 의 현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구루메 시내의 음식점주 여러분께 

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로 했으므로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.  

 본 현의 신규 확진자 수는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으며, 어제 200 명을 넘어 오늘 

또한 2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최근 1주일의 합계를 보아도 지난 회 대책 본부 

회의 시점(4 월 18 일 수치)에서 약 1.5 배(754 명→1,164 명) 증가하였으며 감염이 더욱 

확산되고 있습니다.  

 지역별로 보면 구루메시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. 구루메시의 금일 신규 확진자 

수는 과거 최다 51 명을 기록했으며 최근 1 주일의 합계를 그 전 주와 비교하면 

4 배(34 명→137 명) 증가하였습니다. 인구 10 만 명당 11.2 명에서 45.3 명으로 증가하여 

후쿠오카시보다 많은 수준입니다. 감염 경로는 회식에 의한 경우가 

증가(3 월：1%→4 월：29%)하였습니다. 

 

○ 현에서는 구루메시를 포함한 현 남부 지역의 감염 상황에 대해 구루메시와 긴밀히 

연락을 취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. 구루메시에는 지쿠고 지역 최대의 번화가가 있어 시 

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 이상의 감염 확산은 어떻게든 막아야만 

합니다. 구루메 시장과의 협의 결과, 후쿠오카 시내와 더불어 구루메 시내의 음식점주 

여러분께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

  

韓国語（KO） 



 

 

○ 기간은 4 월 25일(일요일)부터 5월 19 일(수요일)까지, 영업시간은 5 시부터 21시까지, 

주류 제공은 11 시부터로 하며 라스트 오더는 20 시 30 분까지로 합니다. 

요청에 응해주신 점주께는 협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. 중소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1 일 

2.5 만 엔~7.5 만 엔을, 대기업은 매출 감소액에 따라 1 일 최대 20 만 엔입니다.  

  

 

○  변이 바이러스의 양성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깜깜이환자의 비율 또한 50%를 

넘어 시중 감염 상황에 놓여있습니다. 이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민 

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 

 

○  또한 출근 등에 대하여 어제, 경제 단체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여 재택근무, 

시차통근 등의 수단의 강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.  

 

○ 현민 여러분, 사업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


